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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1. 2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자율주행차 전담조직 발족…“속도감 있는 정책 기대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제4차 산업혁명과 ‘혁신성장’을 선도할

자율주행차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한다.

ㅇ 국토교통부는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

특별 전담조직(테스크 포스팀, 이하 “TF팀”)을 발족했다.

ㅇ 이 TF팀은 자동차, 도로, 공간정보,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

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자동차관리관실 첨단자동차

기술과 내에 두기로 하였다.(민간전문가 3명 포함, 총 10명 구성)

- 또한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

위해 핵심 전문가* 10명 내외로 구성된 ‘정책자문단’도 운영한다.

* 자동차, 통신, 도로 인프라, 교통체계, 공간정보 분야 업계․학계․연구계

□ 맹성규 제2차관은 “최근 자율주행차의 화두는 자동차 자체뿐만 

아니라 인프라와의 연결(Connected Car, 커넥티드 카)이며, 관련 

분야를 융·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”면서,

ㅇ “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,
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을 

차질없이 준비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※ 관련보도자료 : 자율주행차와 도로가 만난다면? ‘자율협력주행’! (’17.11.20.)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

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